
심상찮은 공장 지붕 떨어짐 사고...어제 또 발생!

왜 공장 지붕에서 계속 떨어지는가?

무엇이 위험한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A씨가 건설현장에서 일한지는 2년 반 가량 된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그에게 위험작업을 단독으로 맡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사고 당일 A씨는 사고현장에 처음 방문했으며, 작업을 시작한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현장 특성이나 썬라이트 위험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 ‘조심해라’ 정도의 5분간 조회가 전부였다.

‘계획 따로 작업 따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했다.

작업시작 전에 작성했던 계획은 개괄적인 작업내용만 포함된 형식적인 문서였고, 안전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감시자도 없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인 PP로프를 설치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위험은 미리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경우에만 사라진다!

공장 지붕작업 시 썬라이트 등 재질이 약한 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구간을 사전 출입통제 하거나 안전발판을 미리 설치해 두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작업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감시자를 두어 
작업을 감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 처음 일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알맞은 
작업을 부여하고 사전에 안전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오래된 썬라이트를 그냥 밟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명심하자!

2020년 2월 외국인 일용근로자 A씨가 경기도 화성의 공장 지붕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였다. 40세 남성인 그는 
한국에 온지 만 3년 되었으며, 모국인 베트남에 7살 아들과 생후 6개월 된 딸을 두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장 지붕에서 떨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기존 공장을 철거하거나, 지붕자재 보수·교체 중에 발생한다. 특히, 두께 1.2mm 
F R P  재질인  썬라이트는  오랜  시간 
외기에 노출되면 열화 되고 노후화되어 
쉽게 부서진다. 

또한, 공장 지붕 대부분이 20°내·외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근로자가 작업·이동 
중 균형을 잃어 썬라이트를 밟게 되면 
떨어짐 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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